
I. 들어가며: 글로벌 일본의 곤경

1980년대에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던 일본 정

부는 2000년대 이후부터는 글로벌화(globalization)를 정책 과제로서 본격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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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일본의 국제인 캠페인과 글로벌인재 육성 정책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전 지구화와 포스트 버블 시대에 일본이 

추구하는 새로운 국가와 국민 정체성 기획을 이해하고자 한다. “90년대의 좌절”을 겪으며 전 지구화의 시대로 밀려들게 

된 일본에게 있어 시장중심의 경제 시스템의 도입과 대대적인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가시적인 사회 변화는 새로운 위기감

과 불안을 고조시켰다. 이는 포스트 버블 일본 사회의 정체성 위기와 기술적 정체, 내향 지향성, 인재부족과 같은 현재의 

곤경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일본 정부가 전개해 온 국제화와 글로벌화 정책을 일본재흥을 위한 정치적 수사로서의 ‘제

3의 개국’ 담론의 일부로 파악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살아가는 일본인과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일본인 양성을 

목표로 한 국제인과 글로벌인재 정책 담론을 ‘글로벌 일본인론’이라고 부른다. 글로벌 일본인론은 전 지구화라는 시대적 

국면에서 일본이 직면한 사회적 위기와 정체성의 위기에서 ‘일본인임’을 재정의하기 위한 국가주도의 설명 방식이다. 이러

한 관점에서 국제화와 글로벌화 정책 과정에서 파생한 국제인 캠페인과 특히 일본재흥을 위한 액션플랜으로서의 글로벌

인재 정책에 주목한다. 그리고 개발주의 시대의 일본을 상징하는 대표적 인재였던 사라리만(일본의 정규직 화이트칼라 남

성 노동자)에서 글로벌 주체로서의 기업가적 자아로의 인재 자질의 변화와 글로벌인재 정책의 대상이자 동시에 내향화하

는 일본 사회의 현재적 곤경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청년(와카모노)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글로벌인재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

토한다. 이 연구는 국가주도의 국제화와 글로벌화 담론에 상존하는 ‘일본다움의 국경’과 정책 과정에서의 글로벌 청년 인

재 양성 정책이 노정하는 ‘현실적인 청년의 부재’, 그리고 ‘기업친화적인 회사원 양성’이라는 목표가 일본의 글로벌인재 정

책의 잠재력을 제한하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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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内閣府, 2002).1 하지만 최근의 가시적 지표는 지난 40년간의 국제화 및 글로

벌화 정책이 무색하게 일본 사회가 처한 궁지와 위기의식을 드러낸다. 하락한 

국제 경쟁력 지수는 세계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과 기술을 선도해 왔던 현재 일

본의 경제적, 기술적 지체를 보여 준다. 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의 해외 유학 감

소 그래프와 국민 의식 조사 결과는 일본인들의 “해외에 대한 무관심”이나 “자

국의 틀 내에 안주”하려고 하는 ‘내향 지향성’과 국가의 ‘인재 위기’라는 사회의 

우려를 가중시켰다(産業能率大学, 2017; 内閣府, 2019; 読売新聞, 2019).

전 세계적으로 사회, 경제의 전 지구화가 급속히 진행된 반면, 1990년대 초 

버블경제 붕괴 이후 장기간의 경기침체 이후 일본 사회가 내향화하고 있다는 인

식은 “새로운 일본(新しい日本)”의 창출을 위한 사회적 담론과 정책을 요구하였다

(内閣府, 2012). 이러한 분위기에서 “1990년대의 좌절”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서 

경제 대국으로서의 존재감을 되찾고 글로벌경제에 편입하기 위하여 글로벌인

재의 육성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였다(21世紀日本の構想懇談会, 2000; 西村政

子 ·趙彩尹, 2022: 13).

일본 정부는 글로벌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채널로서 교육을 지목하며 그 구체

적 실천 방법으로서 교육 개혁과 영어교육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다. 때문에 일

본의 경제적 글로벌화에 필요한 글로벌인재상의 실현과 관련한 논의는 주로 교

육(대학교육)과 언어 분야에서 다루어졌다(Chapple, 2014; Yonezawa, 2014; 日本再興戦

略, 2013: 36; 祐乗坊ジョディー由利, 2019; 松井一彦, 2020). 대학교육과 언어교육의 측면

에서 1980년대 이후 국제화와 글로벌화를 목표로 한 일련의 정책적 시도는 일

본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일본 사회의 현재적 곤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사회문화적 맥락 위에서 국제화와 글로벌화의 정책 과정과 거

기에서 파생한 일본의 인재 정책의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일본 정부가 전개해 온 국제화와 글로벌화 정책을 일본재흥(再興)

1 이 글에서는 영어의 globalizaiton의 번역어로서 전 지구화와 글로벌화라는 단어를 혼용한다. 일

반적, 이론적 맥락에서는 전 지구화라는 번역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일본 현지에서는 전 지구화라는 

용어보다 영어와 한자어의 혼합어인 글로벌화(グローバル化)나 글로벌 정책(グローバル政策), 글

로벌인재(グローバル人材) 등의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지의 맥락에서 언급할 때에는 현지

어의 뉘앙스를 살리기 위하여 전 지구화 대신 글로벌화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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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정치적 수사로서의 ‘제3의 개국(開国)’ 담론의 일부로 파악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살아가는 일본인 양성과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일본인 육

성을 목표로 한 국제인(国際人)과 글로벌인재(グローバル人材) 정책 담론을 ‘글로벌 

일본인론’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여기서 글로벌 일본인론은 전 지구화라는 시대

적 국면에서 일본이 직면한 사회적 위기와 정체성의 위기에서 ‘일본인임’을 재정

의하기 위한 국가주도의 설명 방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화와 글로벌화 정

책 과정에서 파생한 국제인 캠페인과 글로벌인재 정책에 주목함으로써 전 지구

화와 포스트 버블 시대에 일본이 추구하는 새로운 국가와 국민 정체성의 기획

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먼저 국제화와 글로벌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것이 일본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어떠한 사회적 의미를 만들어 내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

고 고도성장기 일본을 상징하는 사라리만(회사원)형 인재에서 주체적이고 글로벌

한 기업가적 주체로의 인재 자질의 변화와 글로벌인재 정책의 대상이자 동시에 

내향화하는 일본 사회의 현재적 곤경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청년(와카모노) 

세대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일본인론의 일부인 국제인과 글로벌인

재 정책 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II. 전 지구화와 일본의 개국(開国) 담론

1. 제3의 개국과 국제화·글로벌화 프로젝트

국제화와 글로벌화는 일본의 오랜 개국 담론의 일부다. 마쓰모토 켄이치(松本

健一, 1994)는 미국 흑선의 내항(1853)에서 메이지 유신(1868)까지 15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일본의 개국의 경험이 “이후 근대화 과정과 현대 일본

인 정신의 원형을 형성했다”고 보았다(松本健一, 1994). 그에 따르면, 개국은 단순

히 외교와 통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는 없었던, 유럽 주권국가 간에 

형성된 역사적 카테고리로서의 “국제사회”에서 “전혀 다른 타자와 직면한 일본

이 타자(근대 유럽)의 ‘문명’ 쪽으로 스스로를 열어 변혁해 나가려고 한 경험”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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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松本健一, 1994: 308). 따라서 일본에 있어 개국은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 

스스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며(丸山眞男, 1998), “섬나라의 일본인이 … 세계의 역

사 안으로 강제로 이끌려 나와 근대화한 이후 세계질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스

스로 사회를 변혁해야 하는 ‘숙명’”(松本健一, 1995: 1)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일본의 개국에의 여정은 19세기 말 메이지 근대화의 ‘제1의 개국’과 

20세기 중반 2차 대전 후의 전후 민주개혁이라는 ‘제2의 개국’을 거쳐, 냉전 해

체와 세계질서의 재편 그리고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 후 새로운 일본 창출을 위

한 ‘제3의 개국’ 논의로 이어져 왔다(松本建一, 1995: 44; 田中浩, 2003). 메이지 유신

(1868) 이후 지난 150여 년 간 일본에 있어 개국은 근대적 국가체제의 성립과 확

장 그리고 경제적 성공과 선진국으로의 진입처럼 일본이 국가적 곤경을 극복하

고 부활하는 ‘긍정적’인 ‘자기변혁’과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때문에 1990

년대 초 버블경제 붕괴 이후 전례 없는 경기침체와 사회의 내향화에 대한 우려

가 지속되는 포스트 버블 일본에서 줄기차게 제기되어 온 제3의 개국 담론은 

‘일본재흥’의 염원과 결을 같이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포스트 버블 일본의 경제 

불황기를 가리키는 ‘잃어버린(失われた) 수십 년’은 경제 호황이 ‘완전히 사라진 

상실(喪失)’의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호황기라는 ‘가지고 있던 것이 유실

(遺失)’된 시간을 말하며, 따라서 언제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것 또는 다시 찾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개국은 타자(외국)와의 조우에서 비롯한 국가적 불안을 수반하였다. 이

러한 국가적 불안은 일본의 자기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국가의 위기

로 간주되었다(船曳健夫, 2010: 45). 외국과의 조우(개국)와 위기의 순간에 고조된 일

본의 정체성 위기, 즉 일본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고 사회의 불안을 낮

추기 위하여 국가 주도의 이야기 방식이 필요하였으며, 이것이 ‘일본인론’이었

다(Befu, 1993; 松本健一, 1995; 船曳健夫, 2010: 39). 인류학자 후나비키 타케오(船曳健夫, 

2010)는 대외적 위기에서 나온 이 일본이라는 의식이 일본의 국가모델을 구상하

게 해 왔다고 주장하였다(船曳健夫, 2010: 27, 47).

개국은 흔히 근대화 시기의 역사적 국면을 설명할 때 통상적인 의미로 사용

되지만, 전후 일본에서 개국은 다양한 맥락에서 정치경제적 수사로서 원용되

어 왔다. 1986년 미국으로부터의 개방 압력에 직면한 나카소네 내각(1982~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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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세계에 일본을 열어 번영에 공헌하는 ‘국제국가 일본’”의 건설을 선언하였

다(中曽根康弘,　1986, 이하 볼드체 필자).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국제화를 국

가 슬로건으로 채택하고 행정과 고등교육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로써 해외에

서의 국제협력과 국제교류에 집중했던 국제화의 정책 방향이 국내로 선회하여 

1980년대 이후 국제화는 일본 사회에서 일상적 용어가 되었다.

한편 간 내각(2010~2011)은 2011년을 “헤이세이 개국 원년”으로 선언하며, “일

본 젊은이(와카모노)의 내향적 경향과 일본의 폐색 상황을 타파하고 건강한 일본

으로 부활하기 위하여 ‘일본의 명운을 걸고’ 정신적, 경제적 개국을 실현할 것”

을 공언하였다(菅直人, 2011).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성장 일로에 있던 여러 아시아 

국가와 미국을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 투자의 자유화를 

목표로 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에의 참여를 강조하였다. 이어 재출범한 아베 내각(2012~2020)은 TPP 참여를 개

국의 시금석으로 삼아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하여 아시아와 환태평양 지역의 평

화와 번영의 견인차라는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安倍晋三, 2015). 이러한 일본 

정부의 정책적 시도들은 전 지구적 변화에 대응하여 일본의 “폐쇄성”을 넘어 사

회를 변혁하고 일본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개국, 즉 일본의 국제화와 글로벌화

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 준다(末廣昭 ·園田茂人, 2012: 63).

제3의 개국 담론은 다양한 관점에서 제기되었지만, 한 마디로 전 지구화 과정

에 놓인 일본의 대응 방식이었다(新保生一, 1994; 野村総合研究所, 2015). 1980년대 이

후 제3의 개국 담론은 전 지구화 과정에서 국제 정세가 변화하고 새로운 경제 

질서가 확대되는 가운데 장기화하는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사회적 가치체계와 

윤리 규범의 붕괴, 그리고 일본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같은 경제적, 사회구조

적 위기 상황에서 더욱 가시화하였다. “90년대의 좌절을 겪으며 지구화의 시대

로 밀려들게 된” 일본에게 있어 전 지구화로 촉발된 시장 중심의 경제 시스템의 

도입, 대대적인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실체적 변화는 새로운 위기감과 불안

을 고조시켰다(Hermans and Hermans-Konopka, 2010: 21; 21世紀日本の構想懇談会, 2000). 

1980년대 이후 전 지구화의 흐름에서 고조된 일본의 위기감은 새로운 일본 의

식에 의거한 자기 정체성과 국가모델을 필요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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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의 정체성과 글로벌 일본인론

19세기 메이지 유신(1868) 이후 근대 일본인임의 경계를 설명하는 주요한 틀

은 일본인론이었다. 일본인론은 “일본인임( Japaneseness)의 소재, 즉 일본인의 문

화적, 국민적 정체성을 아우르는 담론”으로서 그 핵심은 일본인의 문화, 사회, 

행동, 사고방식 등을 독자적인 것으로 체계화하는 것이다(박규태, 2019: 112; Befu, 

2001: 4). 일본인론의 내용은 타자를 설정하여 “일본과 일본 이외의 것 간의 차

이”, 즉 일본적 양식의 예외성, 특수성, 독특성을 주장하며 일본(인)의 저력을 부

각하거나 반대로 일본의 주변성이나 열등성을 강조하면서 ‘일본다움’을 구성한

다(요시노, 2001: 103, 108; 船曳健夫, 2010: 25). 일본인론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일

본 국내외에서 대량 생산되었고, 1980년대 이후 일본 사회에서 대중적으로 크

게 인기를 끌었다. 일본인 및 일본문화의 특수성과 단일성을 지나치게 강조하

고 사회의 내적 다양성을 간과했다는 평가에서부터 지배층의 보수적 통치 이데

올로기나 내셔널리즘 텍스트라는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론은 근대 

이후 여러 국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반복하여 나타났다(요시노, 2001: 15; Mouer and 

Sugimoto, 1986; Befu, 1993).

국제인과 글로벌인재 담론은 전 지구화의 진전과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부상이라는 역사적 국면에서 등장하였다. 1980년대 대외적 압력에 따른 위기감

과 1990년대 버블 경기 붕괴 이후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 시장 의존적 경제체

제의 확산과 국내 외국인의 증가는 일본의 사회적 긴장감과 불안감을 가중시켰

다. 일본인론이 국가의 위기와 불안에 대응하여 일본(인)임을 설명하고자 하는 

틀이라고 할 때(船曳健夫, 2010: 25, 39), 국제인, 글로벌인재 정책은 전 지구화 과정

이 초래한 위기감 속에서 글로벌 일본이라는 국가모델을 제시하고 일본인임에 

관한 설명, 즉 일본인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글로벌 일본인론’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일본인론의 관점에서 국제인 양성은 글로벌화하는 국제 사

회에서 일본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提高)하고 그동안 폐쇄적인 것으로 평가되었

던 일본인의 정체성을 전환하기 위한 국가 통치전략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글로

벌인재 육성은 2000년대 이후 일본 사회에서 급속하게 전개된 신자유주의적 시

장 중심 체제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사회문화적 수사이자,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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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고령화가 초래한 국내의 노동력 부족과 같은 일본 사회가 당면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액션 플랜이었다.

이 글은 일본의 인재 정책이 담지하는 국가와 국민 정체성의 내용을 분석하

기 위하여, 정책이 더 큰 사회 체계 속에서 주체를 만들어 내는 과정과 연결되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는 정책 인류학의 관점에서 접근한다(Shore and Wright, 1997: 

4, 6; Wright and Reinhold, 2011: 87).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자 한다. 첫째, 국제화와 글로벌화 정책 과정을 통하여 일본의 사회와 문화의 파

편이 어떻게 새롭게 배치되고 새로운 사회적 의미를 형성하거나 혹은 굴절되었

는지를 보고자 한다(Shore et al., 2011: 2). 둘째, 국제화와 글로벌화의 정치적 아젠

다를 통제하기 위한 정책 담론의 작동방식과 주체 구성 방식을 이해하기 위하

여 정책의 기저에 놓여 있는 언어와 가설을 보고자 한다(Wedel et al., 2005: 33). 이

러한 논의는 글로벌 시장 경제의 확산과 신자유주의적 인간형을 만들고자 하는 

유사한 전 지구적 흐름 속에서, 한 국가의 글로벌화 정책 과정이 해당 사회의 맥

락에서 기존 정체성 담론과 교차하면서 어떠한 사회문화적 수사를 새롭게 만들

어 내고 새 시대의 주체를 구성하고자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III. 새 시대의 일본인을 위한 지침

1. 국제화와 국제인

국제화는 국가를 전제로 하는 국가 간의 관계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화는 지구 전체를 통한 관계성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 국제인은 나라의 집합

체로서의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 그리고 글로벌인재는 지구 규모에서 활동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국제화’, ‘국제인’이라는 말

을 자주 들었는데, 요즘에는 ‘글로벌화’, ‘글로벌인재’라는 말을 더 많이 듣는 것 같

아요(오사카부 ‘A’시 국제교류협회 스태프, 2022. 2. 7. 인터뷰).

1970년대에서 1990년대 초까지 일본에서 개국의 수사는 ‘국제화’라는 국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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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으로 나타났다(Horie, 2002: 65; Goodman, 2007: 72; 片野田優子, 2015: 34-40; 勝又美智

雄, 2019). 국제화라는 용어는 1920년대 대외적 세계정세를 설명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다(Oliver, 2009: 48-49). 이후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재등장하였다.

1970년대 이후 시장 중심의 전 지구적 자본주의가 확대되고 일본 국내외에서 

개방에의 압력이 심화하였다. 전후 단기간에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며 국제사회

에 진입한 일본 국내에서는 그간의 폐쇄적인 국가 이미지를 재고(再考)해야 한다

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박경민, 2019: 58). 일본 정부는 1972년에 국제교류기금을 설

립하여 일본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해외에서의 일본 문화 교류에 초

점을 맞추는 ‘외향적 국제화’에 집중하였다. 1980년대까지 대외원조와 정치 및 

경제적 국제교류에 집중했던 국제화는 교육, 문화, 스포츠 등의 국제교류 활동

으로 확대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국제화 정책은 일본 사회 내에서 국제교

류 및 국제교육을 통하여 타문화에 대한 지식과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내향적 

국제화’로 전환하였다(文部省, 1981, 1992; 藤山一郎, 2012: 130).

1986년 나카소네 내각은 “전후 정치의 총결산”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행정과 

교육의 개혁을 통해 종래 경제 중심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외교 정책에서 벗

어나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국가 일본 만들기에 집중

하였다(中曽根康弘, 1986; 藤山一郎, 2012: 130). 특히 교육은 국제화 시대에 일본인임

( Japaneseness)과 일본문화를 재구성하고 지배적인 국가 이데올로기에 동의하도

록 하는 개혁의 핵심적 통로로 간주되었다(Sarup, 1996: 137, 139).

나카소네 내각은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1984

년에 수상 직속 자문기관으로서 ‘임시교육심의회(임교심)’를 법률로 설치하였다. 

1985년부터 1987년까지 4회에 걸쳐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의 국제화”의 목표

로서 “다양화, 자유화, 개성화”라는 키워드를 제시하였다(勝又美智雄, 2018: 390). 이 

시기 국제화의 핵심적 내용은 고등교육의 개혁을 통해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

이고,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일본인을 육성하는 것이었다.

전후 … 국제교류가 문화와 교육 정책 과제 중 하나로서 주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64년 이후부터이다. … 1976년에는 중앙교육심의회가 「교육, 학술, 문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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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교류에 관하여」를 통해 “국제화의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사람 ·물건 ·정보의 직접

적인 교류 확대를 위한 여러 시책을 제시하고, 국내 교육과제로서는 처음으로 국제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본인을 육성”할 것을 지적했다(文部省, 1992).

1970~1980년대 산업계에서 “국제화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라는 의미로서 

“국제인”, “국제파”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에서 통용되고 있

던 국제화의 개념 자체가 매우 모호하고 포괄적이었기 때문에, 국제인이라는 단

어 역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Sugiyama, 1992: 72). 국제인은 일

본에서 문자 의미 그대로 “international person”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번역어는 영어의 의미로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이 내포하는 일본적 맥

락을 담지하지 못한다(Yoneoka, 2000).

국제인은 흔히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의미하였다(Kato, 1992: 310; 野澤和典, 

1998: 3). 따라서 국제인은 영어가 어느 정도 되고 외국 사정에 밝아서 기업 내에

서 해외 사정을 해설하는 역할을 하거나 통 ·번역을 담당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통 ·번역을 하는 국제인은 멸시의 뜻이 담긴 ‘영어쟁이(英

語屋さん)’2로 불리기도 하였다(勝又美智雄, 2018: 393). 한편 국제인, 국제파는 또한 

“외교 엘리트” 같은 이미지로서 “문화에 관하여 논의함으로써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소수자”를 가리켰다(夏井丈俊, 2012: 7). 이들은 해외 유학이나 해외 주재원

의 경험을 통하여 다른 일본인보다 해외 문화나 정보를 접할 기회를 가진 사람

들로서 “학자, 연구자와 함께 저널리스트, 평론가, 외교관, 관료, 기업인과 지적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지식인과 같은 직업 집단을 포함”하였다(요시노, 2001: 22; 

木村有伸, 2015: 292).

이처럼 영어 능력과 외국 사정에 밝은 국제인은 “일본인이 해외에서 얼마나 

기묘한 존재로 보이는지, 혹은 얼마나 미움을 받는지”를 지적하면서 “서양과의 

2 영어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英語屋さん은 1951년 겐지 케이타(源氏鶏太)가 발표

한 단편소설의 제목이다. 입사 10년째인 인물의 이야기를 통하여 쇼와 시대 사라리만(회사원)의 모

습을 담았다. 소설은 대학을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기업에서 통역가로 실력을 인정받으면서도 강고

한 성격으로 인해 촉탁직원으로 정년을 맞이하게 되는 인물을 그리고 있다. 이 소설에서 유래한 ‘英

語屋さん’라는 단어는 영어가 가능해서 기업에 채용된 사원을 일컫는 말로 다소 멸시하는 뉘앙스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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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본

인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부끄럽지 않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주

체로 인식되었다(木村有伸, 2015: 291, 294). 이런 의미에서 국제인은 일본(인)에 대

한 부정적 정체성을 가진 문화엘리트였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국제인

은 일본과 서양을 비교 수준에 놓고 서양의 틀 안에서 일본인이라는 상이한 존

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던 일본인론과 일맥상통한다(요시노, 

2001: 227; 船曳健夫, 2010: 48).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국제화가 국민적 캐치프레이즈가 되면서 

일본 사회 전반에서 국제인 육성에 대한 기대감 역시 충만해졌다. 당시 국제인 

담론은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 일본인들의 국제적 마인드 장착에 주

목하였다. 이때 국제인은 일반적으로 “섬나라인 일본에서 일본과 해외 여러 나

라와의 사이에 가로막힌 말, 문화, 심리 등 다양한 ‘벽’을 뛰어넘었거나 ‘벽’을 느

끼지 못하게 하는 사람”(野澤和典, 1998)으로 정의되었다. 타문화 이해 교육의 확

대를 통하여, 이제 국제인은 영어 능력만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 시작했다. 국제인은 개인의 특정한 자질을 강조하는 구체

적인 인간형이라기보다, 타문화와 언어를 이해하여 국제사회에서 살아가는 일

본인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일본 사회에서 국제화라는 용어가 글로벌화와 구분되어 사

용되기 시작하였다(東條加寿子, 2010: 90). 이전까지 비즈니스와 정책 용어로써 사

용되고 있던 글로벌화 혹은 글로발라이제이션(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이라는 외래어

가 대중적 수준에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던 국제화(国際化)라는 한자

어를 대신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화라는 개념은 2010년 이후에도 정

책 문건을 비롯하여 일상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었다(박경민, 2019: 

62).

1990년대에 전 지구화가 가속화하면서 일본의 주요 기업은 글로벌인재를 필

요로 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해외사정을 국내에 통보하는 “수신형(受信形)” 

인간형인 국제인으로부터 일본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발언하고 행동하는 

“발신형(発信形)” 인재, 곧 글로벌인재를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勝又美智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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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화와 글로벌인재

「글로벌인재 육성 추진 사업」3은 젊은 세대(와카모노)의 ‘내향 지향성’을 극복하고 

국제적인 산업경쟁력 향상과 국가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기반으로서 글로벌 무대

에서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교육

의 글로벌화를 위한 체제정비 사업에 중점적으로 재정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文部科学省, 2012).

2010년대는 일본 국내에서 시장 중심의 정책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장기화하

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경제적, 정신적 개국”을 통한 “일본재

흥”의 정치적 담론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菅直人, 2011; 安倍晋三,　2015).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 정부는 “글로벌화가 한층 진전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글로벌

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글로벌인재”를 본격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공

표하였다(文部科学省, 2011: 3).

글로벌인재 육성 정책은 첫째, 해외진출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내향지향

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하고, 둘째, 가속화하는 경제적 측면의 전 지구화

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인재상(일본인 상)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셋째,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대학 개혁을 통한 고등교육의 글로벌화에 주

목하였다. 2010년대 이후 포스트 버블 일본 사회에서 글로벌인재는 1980년대 

개발주의 시대의 최정점에서 등장하여 인기를 끌었던 국제인 담론을 대체하며 

“유행”이 되었다(守屋貴司, 2016: 29).

글로벌인재라는 용어는 1999년 『일본경제신문(日本経済新聞)』에 실린 기사에

서 토요타 자동차 회사가 사원을 글로벌인재와 로컬인재로 구분하고 글로벌인

재를 미래의 경영 간부로 육성하고자 제안한 경영방침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글

로벌인재와 관련하여 일본경제신문의 기사를 분석한 요시다(吉田文, 2014)에 따르

면, 글로벌인재라는 용어는 1990년대에 처음 등장했지만 2000년대까지는 크게 

미디어의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2010년대 들어서면서 관련 기사가 본격적으로 

3 “글로벌인재 육성 추진사업”(2012)은 2014년부터 “경제사회의 발전을 견인할 글로벌인재육성지

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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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다(吉田文, 2014: 165). 하지만 1990년대 말 일부 기업에서는 이미 “글로벌

인재 개발”이라는 부서를 설치하고 있었다.

1980년대의 국제인이 해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통 ·번역의 분

야에서 활약하는 사람이나 외교 엘리트라는 이미지로부터 타문화와 언어를 이

해할 줄 아는 일본인을 의미하게 되었다면,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한 글로벌인

재는 와카모노(청년)와 같은 특정 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일본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일본인이라는 의미로 구체화하였다. 글로벌

인재는 일에도 유능하고, 특히 외국인 상대로 외국어(주로 영어)로 교섭할 수 있

는 능력을 가진 “슈퍼엘리트”로 이미지화하였다(勝又美智雄, 2018: 394).

2000년대부터 일본 사회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기반한 교육 개혁이 본

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0년 3월 재계의 총본산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가 “글로벌 시대의 인재 육성”을 정부에 제안하였다(経済団体連合会, 2000). 경단련

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으로서 “주체성, 프로의식, 지력이라는 기초적 능력”

과 “정치, 사회, 문화 등의 각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국제적으로 통

용되는 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경제계의 요구에 따라 정

부는 새로운 세기를 위한 교육개혁의 슬로건으로서 “국제화 이상으로 글로벌화

에 대응하는 교육”을 제창하였다(勝又美智雄, 2018: 391-393). 이어 2000년 11월 경

단련의 제안을 수용하는 형태로 문부성의 자문기관인 대학심의회가 “글로벌화 

시대에 요구되는 고등교육 방식에 대하여”로 답신하고, 문부 행정으로 “글로벌

화 시대에 어울리는 인재 육성”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文部科学省, 2000).

2000년대 초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세계 최대의 민영화를 단행했던 고이즈

미 내각(2001~2006)은 전 지구화의 급격한 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 분야에

서도 경쟁과 효율 중심의 정책을 전개하면서 대학의 구조개혁을 본격화하였다. 

고이즈미 내각은 2001년 국립대학 구조 개혁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립대학 통

폐합을 주도하고 2004년에는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 

경영에 민간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교원의 자기평가와 대학의 3자 평가

에 의한 경쟁 체제를 도입하였다(国立教育行政政策研究所, 2018). 이어 1차 아베 내각

(2006~2007)은 신국가주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였다(오

대영, 2011: 70-71).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아베 내각은 대학과 대학원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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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기능을 강조하는 한편 산학협동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대학 행정 체계 개편, 

영어 수업 확대, 외국 교원 증원, 커리큘럼 개편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교

육시스템의 국제화를 추진하였다.

2000년대 이후 급속히 전개된 정치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일본의 글로벌화 

정책은 교육 개혁과 연동하여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전략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1980년대 국제화와 국제인 양성이 일본이 개방(개국)

에 직면하여 대미 무역 흑자를 상쇄하고 일본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대외 

정치 ·경제적 제스처였다면, 글로벌인재 육성 정책은 일본의 국가 성장 전략인 

“일본재흥전략( Japan is Back)”에 연동하여 신자유주의적 컨셉을 탑재한 인간 양

성을 위한 액션플랜의 일환이었다(日本再興戦略, 2013: 37-38).

IV. 글로벌인재 정책: 일본재흥의 액션플랜

1. 관-산-학 파트너십의 인재 만들기

넓은 의미에서 글로벌인재 정책은 급변하는 세계질서에 대한 일본 사회의 대

응이었다. 다른 한편 글로벌인재 정책은 일본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에 따른 젊은 노동력 부족과 일본 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와 관련된다(吉

田文, 2014: 36). 이처럼 글로벌인재 정책은 경제 중심의 전 지구화, 인구감소와 고

령화, 사회의 정보화, 그리고 노동시장과 산업구조의 유동화에 대응할 수 있도

록 국가 주도의 교육과 훈련 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

를 양성하자는 움직임이었다(Yonezawa, 2014: 37). 이러한 배경에서 2010년대 초 

일본 사회에서는 정부-시장-대학(“관청-민간-대학”)의 삼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시

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교육 서비스로서 청년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추는, 이

른바 “고등교육의 시장화”가 본격화하였다(経済産業省, 2010a; 経済団体連合会, 2011; 

文部科学省, 2011: 4; 藤山一郎, 2012: 128). 정부는 글로벌인재 육성을 행정, 대학, 기업

의 삼각 파트너십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인식하였다(文部科学省, 2011: 5-12; 首相官邸, 20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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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인재육성 정책은 2007년에 제안된 산학 파트너십의 일부로서 분명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다. 1970~1980년대의 국제화와 국제인 양성을 관리하는 

정책 주체는 자치성(현재의 총무성), 문부성(현재의 문부과학성), 외무성의 3개 정부 기

관이었다(McConnell, 1999). 특히 1970년대부터 국제교류를 핵심으로 하여 외향적 

국제화를 오랜 외교정책의 하나로 간주했기 때문에, 외무성은 국제화와 국제인 

양성 정책에 참여하는 중요한 행정 기관이었다. 이와 비교하여 글로벌인재 육

성정책에는 총무성, 문부과학성과 함께 경제산업성과 일본 최대의 경제인(기업

인) 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글로벌인재는 글로벌화라는 정책 과제를 위하여 기업, 정부, 교육계가 협업하여 

인간형을 정의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체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인재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는 각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내각관방

(총리실)이 제시한 3요소에 기반한 정의가 주로 통용된다. 이에 따르면, 글로벌인

재는 “일본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나 일본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전제로 풍

부한 어학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주체성 ·적극성, 타문화 이해의 정신 등을 몸에 

익혀 여러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로 정의된다(総務省, 2017). 한편 표 1에

서 보듯이 각 기관은 세부적으로 글로벌인재를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조건을 제

시하고 있다.

흔히 통용되는 글로벌인재의 정의는, 글로벌인재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자질

을 모두 포함하고자 하면서 다소 추상적이고 두루뭉술하게 제시되고 있다. 따

라서 글로벌인재의 ‘글로벌함’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표 1에

서 보듯이, 각 기관이 정의하고 있는 글로벌인재의 ‘글로벌함’의 자질로 주목한 

것은 어학 능력, 특히 영어 능력이다. 어학 능력과 타문화 이해력에 기반한 커뮤

니케이션 스킬은 글로벌인재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자질이

다. 이와 함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경제산업성과 경단련이 강조하고 있

는 기업가정신으로서의 ‘사회인 기초력’과 내각관방(총리실)과 문부과학성이 강

조하고 있는 ‘일본인의 아이덴티티’라는 항목이다. 이 두 가지는 글로벌 일본인

을 구성하고자 하는 재계와 정부라는 정책 주체의 관심사를 반영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새 시대의 일본이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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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국가모델과 일본인 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논의점을 드러낸다.

2. 글로벌인재의 자격

1)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일본인

일본 정부는 글로벌인재의 필수조건으로서 외국어, 특히 “높은 영어 능력”을 

설정하고, 젊은 세대의 영어 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개혁을 급선무로 하였다

표 1  총리관저,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제시한 글로벌인재 요건

내각관방(총리실)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일본경제단체연합회

1.   어학능력, 커뮤

니케이션 능력

•  요소 1: 어학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  타 언어, 문화, 가

치를 넘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커

뮤니케이션 능력

•  외국어 커뮤니케

이션 능력

•  다양한 문화와 사

회적 배경을 가진 

동료, 거래처와 의

사소통할 수 있는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2. 기업가정신 •  과제 발견과 해결

능력, 팀워크(이질

적 집단 포함)와 리

더십, 공공성, 논리

관, 미디어 리터러

시 등

•  요소 2: 주체성, 적

극성, 도전정신, 협

조성, 유연성, 책임

감, 사명감

•  새로운 가치를 창

조하는 능력

•  사회인 기초력 •  사회인 기초력 

•  하루가 다르게 변

화하는  비즈니스 

현장의 다양한 문

제에 대응할 수 있

도록  기성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도전정신

3.   교양, 전문 분

야 지식

•  넓은 교양과 심화

된 전문성

•  넓은 시야에서 길

러지는 교양과 전

문성

4.   일본인의 아이

덴티티 ,  타문

화 이해

•  요소 3: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일본

인으로서의 아이덴

티티

•  일본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

•  협조성

•  다음 세대까지 시

야에 넣을 수 있

는 사회공헌 의식

•  타문화 이해, 활

용력

•  해외문화, 가치관

의 차이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는 자

세

출처: 市村光之(2018)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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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勝又美智雄, 2018: 395).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교육의 국제화를 위하여 영어의 비

중을 높여 왔다. 따라서 일본의 글로벌인재 정책은 일본의 영어교육을 둘러싼 

교육개혁으로 가시화하였다.

2000년에는 총리 자문기구인 “21세기일본구상간담회”가 “영어 제2공용어화

론(英語第二公用語論)”을 제안하였다(21世紀日本の構想懇談会, 2000). 이는 국제화와 전 

지구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세계 공통어로서의 영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본

인들의 영어에 대한 콤플렉스와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영어 능력을 향상

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실제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 계획은 일본인의 영어 

능력에 대한 일본 사회의 지대한 관심을 보여 준다. 이 제언이 있은 후 2008년 

일본 정부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외국어 활동으로 영어교육을 시작

하였고, 2011년에는 영어를 정규 교과과정으로 개설하였다. 그리고 2020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외국어 활동으로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영어 중심의 인재 육성에 연동하여, 2002년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일본인’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2003년에 구체

적인 액션플랜을 공표하였다. 이 정책은 “국민 전체에 요구되는 영어 능력과 전

문 분야에 필요한 영어 능력이나 국제사회에서 활약하는 인재에게 요구되는 영

어 능력”의 향상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일본인’ 육성” 

정책의 내용은 중학교를 졸업하면 인사나 평이한 수준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

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일상적 주제에 대해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

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영어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하였다(文部科学省, 2002).

2) 회사원(사라리만)에서 기업가적 주체로

1980년대까지 일본의 경제 성장을 견인한 인적 자원이자 쇼와 시대(버블경제)

를 상징하는 일본의 대표적 인재형은 ‘사라리만(サラリーマン)’, 즉 남성 정규직 화

이트칼라 노동자였다. 영어의 salaried man에 대응하는 일본식 조어로 현대 일

본의 맥락에서는 비즈니스맨 혹은 회사원을 의미한다. 흔히 사라리만은 학력자

본을 가진 20대 남성이 대학 졸업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종신고용을 기본으로 하는 회사의 충성스러운 성원으로서 정년을 맞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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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졌다. 하지만 사라리만은 단순히 회사원이라는 의미를 넘어 일본의 산업구

조와 문화가 결합한 독특한 인재상이었다. 사라리만은 원래 일본의 근대화, 산

업화와 함께 192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월급을 받는 피고용인을 의미하였

다. 2차대전 후 월급제와 장기고용 관행이 확대되고, 고학력화와 대중소비사회

의 확대로 라이프스타일이 균질화하면서 봉급생활자로서의 사라리만이 새로운 

중간계급의 표준적인 생활방식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高橋正樹, 2001: 17). 이

러한 사라리만은 일본 버블 경제시기의 경제적 풍요와 새로운 소비문화의 일부

를 상징하였다.

노동자이자 소비자로서만이 아니라 사라리만은 또한 현대 일본 사회의 제도

와 문화적 가치의 변화를 반영하였다(岡本智周 ·笹野悦子, 2001: 30). 1970~1980년대 

사라리만은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낸 일본(인)론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

었던 ‘주식회사 일본’, ‘종신고용’, ‘연공서열’, ‘기업별 노조’와 같은 ‘일본적 경영’

의 핵심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일본 자본주의 발전과정에

서 ‘중간계급’, ‘신 중간층’으로 불리며, 일본의 엘리트주의 교육과 “중산층 사회 

일본”을 구성하는 핵심적 가치를 담지하는 존재였다(Kelly, 1991: 405). 또한 가족

의 물질적 기반을 지탱하는 ‘사라리만 남성’과 가정에서 재생산을 담당하는 ‘전

업주부’와 쌍을 이루며 현대 일본사회의 가족과 젠더 구조를 표상하였다. 고도 

경제 시기의 최전선에서 ‘일본주식회사’에서 초과근무와 과로사하는 남성 노동

자를 표상하며 현대 일본사회의 부정적 단면을 상징하기도 하였지만, 사라리만

은 고도성장기 일본의 기업과 국가를 유지하게 한 중요한 인적 자원이었다(岡本

智周 ·笹野悦子, 2001: 18).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국제경쟁이 심화하고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화하는 가

운데 일본의 경기 침체와 국제경쟁력 약화가 두드러지면서 종래의 일본식 경

영의 핵심적 가치와 인재형이 의문시되기 시작하였다. 성장 기반의 경제 구조

에 적합했던 사라리만형 인재는 전 지구화의 확산과 일본 내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원활히 기능하지 않게 된 것이다. 더욱이 완전고용 제도를 전

제로 했던 사라리만의 집합적 라이프스타일은 새로운 시장중심의 체제와 함께 

1990년대 들어 개인화, 주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岡本智周 ·笹野悦子,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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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는 급변하는 시장과 치열해지는 경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

운 자본주의적 가치를 장착한 “안토르프르뇌르(entreprenuer)형 인재”, 즉 기업가

정신을 탑재한 인재가 주목받고 있다. 기업가정신은 “제로에서부터 새로운 일을 

창조하여 리스크에 맞서는 정신과 자세”로서 정의된다. 일본 사회에서 대중적 

용어로 등장한 기업가적 주체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립과 협동을 위해 능동적, 

주체적 힘을 몸에 익히고 새로운 가치를 주도”하는 능력이다(総務省, 2017).

도전정신, 주체적 행동력, 리더십, 주체성, 창조성, 적극성을 강조하는 이 기

업가정신은 글로벌인재의 자질로서 경제산업성과 경단련이 제시하고 있는 ‘사

회인 기초력’과 상통한다(표 1). 사회인 기초력은 2006년에 경제산업성이 제창한 

개념으로서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데 필요

한 기초적 능력”을 말한다(経済産業相, 2010a: 31). 사회인 기초력은 구체적으로 ‘액

션(주체성, 행동, 실행력)’, ‘싱킹(문제발견, 계획, 창조력)’, ‘팀워크(발신, 청취, 상황 파악, 유연

성, 규율, 스트레스 컨트롤)와 같은 자질로 제시되었다(経済産業相, 2010b). 글로벌인재

에게 요구되는 사회인 기초력은 종래의 집단적이고 하향식의 관리 조직에 적합

한 사라리만형 인재와는 다른, 새로운 일본을 창출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가 추

구하는 신자유주의적 인재의 자질을 반영한다.

1980년대부터 일본 정부가 추진한 교육개혁은 개인주의, 기업가주의, 시장 

경쟁이라는 신자유주의의 이념에 맞는 주체를 재구성하기 위해 평가와 경쟁에 

기초하여 자기 규율을 강화해 왔다(푸코, 2004: 319; Ganti, 2014: 94-95; 森裕城, 2012: 

45). 1990년대부터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평

가에 근거하여 대학의 지원 기준을 차등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

라 대학은 외국인 학생과 교원 비율, 성과주의 설정, 정보공개, 영어 강의 등 구

체적인 달성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경쟁함으로써 평가 기준에 충족하도록 자

기 감사를 요구받았다(Shore and Wright, 1999: 557). 회사에 충성하는 수동적인 회

사원으로서의 사라리만을 대체하면서, 글로벌인재는 다양성의 수용, 외국어 능

력, 타문화 이해, 도전정신, 주체적 행동력, 리더십, 주체성, 창조성, 적극성, 유연

성, 그리고 사회인 기초력을 장착하고 “스스로 움직여 변화를 가져오는 인재”로

서 자기 계발의 주체로 간주되었다.

일본 사회의 맥락에서 기업가적 주체는 ‘성실하지만, 수동적인 인재’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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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없는’ 사라리만형 인재와는 대조된다. 종신고용과 연공서열로부터 보호받

던 수동적인 일본의 인재는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역량을 키워 스스로 주도해 

나가야 하는 주체적 인재가 될 것이 요구되었다. 집단주의적이며 종적인 일본의 

구조적 시스템(나카네 지에의 타테 사회 참고) 속에서 기업의 구성원이었던 일본인들

은 이제 자신을 하나의 기업으로 보는 자기 계발의 담론 속에 놓이게 된 것이다.

3) 일본다움이라는 국경과 일본인으로서의 각성

국제사회에서 활약하는 일본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각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장점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17년과 2021년에 개정한 「학습지도요령」에서는 각 교과에서 고전이나 

우리나라의 언어문화, 각 현의 주요 문화재와 연중행사, 우리나라나 향토의 음악, 

일본 악기, 무도, 일본 음식, 일본 옷 등에 대한 지도를 충실히 지도하도록 하였다

(内閣府, 2022: 131).

다른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문화나 역사 등을 객관적으로 이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문화와 역사를 배움으로써 일본이라는 나라나 일본인

이 해외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객관적인 시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은 “글로벌인재” 육성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経済産業相, 2010a: 35).

일본의 글로벌인재에게 강조되는 또 다른 자질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일

본어, 일본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통한 일본인의 정체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노무라 경제연구소는 일본의 “제3의 개국의 핵심적 과제는 국경이 사라

진 시대에 일본 고유의 강점을 살리면서 국제사회에 침투해 가는 것”이라고 주

장하였다. 그리고 개국의 시점에서 “일본 고유의 문화나 전통 등 반드시 지켜야

만 하는 최소한의 ‘일본다움’이 국경이 된다”고 강조하였다(野村総合研究所, 2015). 

글로벌인재에게 ‘글로벌한 속성’과 더불어 ‘일본인임’의 인식을 강조하는 것은, 

전 지구화에 수반하여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차별적 가치를 강조하는 지역

화(localization) 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Castells, 2006: 56; Hermans and Hermans-

Konopka, 2010: 24). 하지만 일본의 맥락에서 제3의 개국에 직면하여 국경이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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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위기에 대응하는 글로벌인재의 자격으로써 국가 주도로 일본다움의 국경

을 재설정하고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요구하는 것은 또한 글로벌 일본인론

의 일부다.

이러한 의미에서 글로벌화와 글로벌인재의 담론에서는 영어뿐만 아니라, 일

본어 능력 역시 중요한 자질로 강조된다(戸田貴子, 2015). 일본어 능력을 강조하는 

논자들은 일본의 글로벌인재 육성에서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모국어인 일본

어의 힘”이라고 주장한다(Liddicoat, 2007; 柳沢美和子, 2021; 堀井惠子, 2014). 이러한 입

장은 글로벌인재 정책이 영어의 운용 능력에만 한정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다양

한 외국어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세계의 정보와 문화를 흡수하고, 나아가 일본

어로 세계에 일본을 소개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언어교

육의 역할이라고 역설한다.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일본어의 강조는 비단 글로벌인재에게만 요구되는 

속성은 아니다. 1980년대에 문화적 국제교류를 주요 형식으로 채택했던 국제

화 담론에서도 일본인으로서의 각성과 정체성은 국제인에게 요구되는 매우 중

요한 요소였다. 1987년에 국제국가를 목표로 하며 “국가교육개혁회의”가 제안

한 고등교육제도 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일본인으로서의 각성과 국제인의 양

성”이었다(田中圭治郎 ·ナカニシマ, 2003). 이후 내향적 국제화의 일환으로 일본 정

부가 추진한 ‘지역의 국제화 정책’에서 국제화의 가장 중요한 목표 역시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일본인으로서 자각하여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국민을 육성하

는 것”이었다(自治省, 1989). 국제화가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를 전제한 관계(inter-

nationalization)라는 인식 위에서 일본과는 다른 타 문화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국제교류의 형태로 실천되었기 때문에,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국제인이 갖

추어야 할 중요한 속성이었다(박경민, 2014: 95).

따라서 국가적 수준에서든, 시민의 수준에서든, 일본의 국제화는 타 문화(타국)

와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가르치는 형식을 통해 유지되어 

왔다. 예를 들어 국가적 수준에서, 1972년에 설립한 외무성 산하의 일본 국제교

류기금이 집중한 외교 정책으로서의 외향적 국제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해외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교육하는 것이었

다. 현재까지 일본 국제교류기금은 국제교류라는 이름으로 해외에서의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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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문화를 교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의 청소년, 대학생, 연구자, 사서, 

공무원, 외교관 등을 일본으로 초청하여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교육하고 있다.

한편 지역의 수준에서, 일본 정부는 1980년대 민간 부문의 국제교류와 국제

협력을 강조하며 지역사회를 국제화 정책의 주체로 지목하며 ‘지역의 국제화 정

책’을 공식화하였다. 이러한 지역의 국제화 정책의 최전선에 있었던 것은 주민

의 자원봉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 외국인과의 교류에 집중하는 국제교류협

회 및 국제교류센터였다. 그리고 이들 국제교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교류방식 

중 하나가 외국인에 대한 일본어와 일본문화 강좌였다(박경민, 2021: 146). 국제화 

과정에서 국제교류라는 실천 방식은 일본인임의 경계를 상시로 환기하며, 일본

인들의 일상적인 내셔널리즘을 체화시키는 전략으로서 주요하게 작동하였다(빌

리그, 2020:23, 93).

글로벌인재의 정책 아젠다 역시 내셔널리즘적 언어와 규범을 강조하면서 정

치화하였다. 1990년대 중반 버블경제가 붕괴한 일본 사회에서는 신자유주의적 

담론과 함께 내셔널리즘 담론이 동시에 팽창하였다(사이토, 2009). 초국가적 전 지

구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은 시장 의존적 정치경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동

시에 전통과 문화 담론 및 정책 전략을 동원하여 주권 국가의 외형을 강화하고

자 하였다. 1차 아베 내각(2006~2007)은 2006년에 “아름다운 나라 일본(美しい国、日

本)”이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표방하면서, 애국심 교육과 ‘국토, 가족, 역사, 문화, 

전통’을 강조하는 국가상을 제시하였다(安倍晋三, 2006). 이듬해(2007), 경단련은 

‘기업도 국기와 국가(기미가요)를 존중할 것’임을 역설하며, ‘자주, 자립의 정신, 다

양성, 상호신뢰’를 강조한 “희망의 나라 일본(希望の国、日本)”이라는 경제 슬로건

으로 호응하였다(日本経済団体連合会, 2007: 14-15). 아베가 제시한 “아름다운 국가”

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본”을 의미하였으며, “일본다움”을 세계

에 알리는 것을 강조하는 담론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름다운 국가”는 글로

벌화가 진전되면서 모호해지는 일본의 “내셔널 아이텐티티와 일본다움”을 강조

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였다(松本健一, 2007).

2013년에 아베 내각(2012~2020)은 장기불황을 타파하기 위하여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를 내걸며 “일본재흥전략”을 공표하였다. 그리고 강력한 재정지출, 

경기부양,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아베노믹스”를 공식화하였다(日本再興戦略,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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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이러한 경제 전략에 연동하여 아베노믹스의 핵심적 전략으로서 일본 문화

산업의 국제화를 목표로 하는 “쿨재팬(Cool Japan)”프로젝트를 선전하였다. 이처

럼 일본정부는 “새로운 일본 창조(新しい日本の創造)”를 위하여 경제적 창출과 일

본의 전통과 문화 담론을 결합하는 내셔널리즘 전략을 강화해 왔다(内閣府, 2012, 

2013).

이와 같이 포스트 버블 일본의 글로벌인재 담론은 영어 능력을 탑재한 인재, 

글로벌 마인드를 장착하면서도 일본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담지하는 인재, 

그리고 회사원 마인드에서 기업가적 주체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

제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일본인”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문화의 조

각을 재배치하면서 새 시대를 위한 일본국가와 일본인에 관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화 과정에

서 정책 대상, 경로, 목표가 굴절되면서 일본의 글로벌인재 정책은 한계를 노정

하게 되었다.

V. 글로벌인재 정책 담론의 굴절

1. 문제적 세대로서의 ‘와카모노(청년)’라는 표상4: 정책 대상의 굴절

글로벌인재의 주요 대상으로서 ‘와카모노(청년)’가 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들은 또한 글로벌화에 역행하는 듯 보이는 ‘내향화하는 사회’라는 일본의 

4 와카모노(若者)는 ‘청년’과 ‘젊은이’로 번역될 수 있다. 1970년 무렵까지는 와카모노보다 청년(青
年)이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와카모노가 더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古市憲寿, 

2015: 42). 와카모노는 청년보다 더 넓은 연령대를 포함하며, 와카모노를 규정하는 연령대는 일본의 

미디어나 정부 정책 문건마다 다르다(内閣府, 2019). 내각부는 와카모노를 30세까지로 정의하지만, 

후생노동성은 45세 미만으로 본다(日本学術会議, 2017: 1). 한편 일본학술회는 와카모노의 연령을 

15세 이상에서 39세로 정의하고 있다. 젊은이라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와카모노는 1990년대 이후 

사회변화 속에서 젊은 세대가 고령화함에 따라 보다 폭넓은 연령층을 포함해 왔다. 이러한 폭넓은 

연령의 폭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와카모노는 10대 후반에서 20대를 주로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 글에서는 청년담론의 의미를 담기 위하여 와카모노와 청년을 병치하여 사용하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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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적 곤경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5 신자유주의의 확대와 함께 전 세계적

으로 급증한 청년 세대론에서 청년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정예 집단”

으로 표상되는 동시에(조문영, 2018: 8), 신자유주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경

쟁과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불행한 세대로 그려진다(古市憲寿, 2011: 40).

일본의 맥락에서 와카모노(청년)는 경제 성장기와 총 중류(1억 총 중산층) 시대를 

경험한 단카이(베이비부머) 세대와 대비되며 격차사회의 희생자로 표상된다. 와

카모노(청년)는 일본의 시대적 국면에서 청년문화를 대표하는 동시에 세대론의 

중심에서 일본 사회의 병리 현상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동안 와카모노(청년)는 니트족, 히키코모리, 네트카페 난민, 프리터 등

의 신조어 아래에서 포스트 버블 사회 일본 사회의 불안과 그늘을 체현하는 존

재였다.

그리고 와카모노(청년)는 버블 시대의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주도한 사라리만 

세대와는 달리, 시대의 요구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적 세대로 간주된다. 

이들은 주입식,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여유 있는( ゆとり)교육”을 목표로 

197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여 2002년에 공교육에 도입된 전인(全人) 교육을 

받은 ‘유토리 세대’(주로 1987년생에서 2004년생)로서 학력 저하로 사회적 적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결혼이나 연애에 관심을 두지 않는 초식남

이나 건어물녀와 같이 도전정신과 패기 없음, 적극성 부족, 온순함이라는 부정

적 이미지 속에서 인식되어 왔다(末廣昭 ·園田茂人, 2012: 60; 齊藤孝, 2013).

2012년에 글로벌인재 육성 정책을 공표하면서, 일본 정부는 와카모노(청년)를 

정책의 대상으로 지목하며, “젊은 세대(와카모노)의 내향지향성 극복”을 정책 목

표의 하나로 제시하였다(文部科学省, 2012). 여기서 글로벌인재 정책 과정의 굴절

을 이해하기 위하여 와카모노(청년)에 관한 3가지 정책적 전제에 대하여 비판적

5 1920년대 일본에서 청년(青年)은 국가체제에 동원되는 인적 자원으로서 “건전한 국민이자 선량

한 공민을 양성”하는 정책의 중심에 있었다(김종식, 2007: 17). 전후, 청년(青年)에서 와카모노(若

者)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다. 본격적인 와카모노론(若者論)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전반으로, 1970년대를 기점으로 와카모노론에서 주로 사용되던 청년(青年)이라

는 단어가 와카모노(若者)로 바뀌었다(小川豊武, 2014: 89). 이 시기는 전후 베이비부머가 20세 전

후의 청년이 되는 시기이자 일본에서 ‘중류의식’이 확대되는 시기였다. 1970년대 전반에 일본 사회

에서 계급이나 지역차이 대신 세대라는 인식 틀이 중요시되기 시작하였다(古市憲寿, 2015: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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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글로벌인재 정책은 첫째, 내향지향성을 포스트 버블 일

본 와카모노(청년)의 특성으로 전제하고, 둘째 와카모노(청년)의 내적 다양성을 

간과하였으며, 셋째, 와카모노(청년)에 대한 부정적 표상에 근거하고 있다. 정책 

대상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전제는 글로벌인재 정책을 특정의 이미지와 논의

의 틀 안에 한정시키게 하였다.

첫째, 글로벌화와 내향화를 특정 형태의 가시적 성과와 지표로서 접근함으로

써, 글로벌인재 담론에서 정책 대상으로서의 와카모노(청년)의 내향성을 과잉 재

생산하는 측면이 있다. 와카모노(청년)의 내향적 태도는 2008년 세계 경제 금융

위기 이후에 산업, 학계, 정책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다(Yonezawa, 2014: 46). 이

들이 와카모노(청년)의 내향적 성향의 주요 지표로 삼는 것은 2000년대 중반부

터 가시화하기 시작한 청년의 해외 유학 및 경험에 관한 통계 자료이다. 이 수치

를 바탕으로 외국과 비교하며 미디어, 학계, 정부는 와카모노(청년)의 해외 유학

이나 해외 근무 기피 현상을 현대 일본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언급해 왔다. 그

러나 일본 대학생들과의 심층 면접을 수행한 그라임스-멕렐란에 따르면 일반적 

우려와 달리 일본의 젊은이들은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었

다(Grimes-MacLellan, 2017).

이와 함께 와카모노(청년)의 해외 기피 현상에 대한 강조는 유학 대상 국가의 

다변화를 인식하지 않고 유학의 의미를 종전의 구미 중심 관점에 근거한 지표

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6 대학개혁과 글로벌화에 집중했

던 일본 정부의 유학 지원사업의 영향으로 해외 유학 및 연수국이 다변화하였

고, 참여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해외 연수가 수치상으로 증가해왔다는 점은 지적

되어야 할 부분이다(文部科学省, 2022). 버제스(Burgess, 2015)는 와카모노(청년)의 내

향화의 원인을 와카모노(청년) 자체에 돌리기보다, 일본 사회 내의 여러 정책의 

실패와 기업문화의 보수성, 그리고 일본적 의식을 반영한 교육정책의 실패와 같

6 일본인 해외 유학생 수는 1980년대 1만 5,000명에서 2004년에 8만 2,945명으로 최고치를 기록

한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2011년에는 5만 7,501명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다. 2022년 현재 6만 1,989명으로 다소 증가하였다(内閣府, 2022: 133). 그리고 2010

년까지 일본인의 해외 유학은 미국 일변도였지만, 2016년 현재 미국(33.6%), 중국(24.3%), 대만

(13.5%), 영국(5.3%) 등으로 다변화하였다(内閣府, 2019: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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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회적 문제에서 기인하였다고 보았다(Burgess, 2015). 더욱이 일본사회의 내향

적 경향은 와카모노(청년)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최근의 설문 조사는 일본 사회 

전체에서 내향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NHK放送文化研究所, 2018).

둘째, 글로벌인재 정책이 와카모노(청년)를 정책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와

카모노(청년)내의 다양성에 주목하지 않음으로써 현실의 와카모노(청년)를 포괄

하지 못하고 있다. 1970년대에 청년(青年) 담론은 청년의 다양성에 초점이 맞추

어졌다.7 반면에 와카모노(청년)는 격차사회의 희생자나 문제적 세대라는 부정

적인 집합적 표상 속에서 다루어져 온 측면이 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와카

모노(청년)의 내적 다양성을 인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日本学術会議, 2017). 2000

년대 이후 일본이 ‘중류사회’가 아니라 ‘격차사회’라는 인식이 대두되면서 와카

모노(청년)를 하나의 집합으로 정의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후루이치(古市憲寿, 

2015)의 지적대로, 현실의 와카모노(청년)는 정규직, 비정규직, 도시형 노마드, 지

방형 마일드 양키(양아치) 등과 같이 다양한 사회문화적, 경제적 경험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위치 지어진 존재이며, 단일한 범주로 묶일 수 없다(古市憲寿, 2015: 

43).

셋째, 2000년대 중반부터 매스미디어를 중심으로 유포되어 온 수많은 와카모

노론은 실증적인 데이터에 기초하지 않는 일종의 스테레오타입이라는 점을 지

적할 필요가 있다(小川豊武, 2014: 89). 1970년대 청년(青年)이 “성숙함, 성인됨, 사

회성”의 개념과 관련하여 일종의 ‘과정적인 단계’로서 여겨졌던 것과 달리, 와카

모노(청년)는 “성인과 단절된 존재, 이질적인 존재”이며,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유아적인 존재”로 간주되어 왔다(小川豊武, 2014: 91). 한편 2010년대 초

부터 그간 전 세대와 비교하여 수동적이며 문제의 소재지로서 간주되었던 와카

모노(청년), 혹은 유토리 세대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古市憲寿, 2011, 

2015). 이들은 단순히 사보리(농땡이) 세대가 아니며, 생각보다 행복하고, 생각보

7 1950~1960년대 베이비부머(단카이 세대) 세대는 기존 가치관을 거부하고 자유분방함을 추구

한 태양족, 목적 없이 화려한 복장으로 긴자를 배회하던 미유키족, 70년대 히피계열의 라텐족, 소비

자로서의 여성 와카모노(청년)를 대표하는 안논족 등으로 불리며 전후 경제 성장기와 소비사회로

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맥락을 반영하였다(難波功士, 2004a; 難波功士, 2004b: 165, 173; 難波功士, 

2004c: 42,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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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장해 있다는 것이다(齊藤孝, 2013; 古市憲寿, 2015).

긍정적 관점에서 와카모노(청년)를 이해하고자 하는 논의가 등장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포스트 버블 시대의 와카모노(청년)는 개발주의 시대 일본의 성공

적 자화상을 그려왔던 적극적, 외향적, 국제적 청년 세대로서의 사라리만형 인

재와는 달리, 여전히 수동적, 내향적, 퇴행적 이미지의 과잉 속에 놓여 있다. 이

처럼 글로벌인재 정책 담론이 지향하고자 하는 ‘글로벌인재의 청년 모델’과 유

아적, 수동적, 부정적 표상 속에 놓여 있는 ‘일본 청년의 현실’ 사이의 불일치는 

글로벌인재상의 불균형을 드러낸다.

글로벌인재 정책 대상에 대한 이와 같은 부정적 전제는, 와카모노(청년)의 잠

재성과 다양성을 간과하고 단일 집합체로서의 와카모노(청년)라는 집합적 표상

에 근거함으로써 글로벌인재 정책이 국가나 재계와 같은 정책 주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표준적, 획일적 능력을 갖춘 수동적인 인간형 양성에 집중하게 하였

다. 따라서 일본의 글로벌인재 정책에서 ‘글로벌함’의 의미는 다양성의 수용, 열

린 사고, 시야의 확장과 같이 흔히 ‘글로벌한 인재’에게 기대되는 능동적, 개방적 

자질로 확장하지 못한 채, 외국어(영어) 능력의 여부, 유학이나 해외 경험과 같은 

가시적인 지표로서 평가되는 특정 형식으로 환원되었다.

2. 획일화된 인재형: 정책 경로의 굴절

일본의 글로벌인재 육성 방향과 그 현재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인재 정책 담론이 경단련이나 경제동우회와 같은 재계의 주도로 먼저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吉田文, 2014; 守屋貴司, 2016, 2020; 勝又美智雄, 2018). 

글로벌인재 양성 정책의 설계와 실행 과정은 재계, 정부, 문부과학성, 그리고 일

선 학교라는 다소 단선적인 경로를 거치면서 전개되었다. 이러한 글로벌인재의 

정책 경로는 글로벌인재의 의미를 굴절시켰다.

1980년대 이후 교육 정책은 일본의 인재 정책 방향에 대한 재계의 영향력과 

관저(총리실) 주도의 정책 구성, 그리고 행정주도의 정책 시행으로 이루어져 왔

다. 이와 같은 국가 주도의 교육 정책 방향은 교육행정에 대한 일본교직원조합

(일교조)의 영향력 상실과 문부성(현재의 문부과학성)의 강화에서 기인한다.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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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 개혁을 강조한 나카소네 총리

(수상관저)가 직접 문부성을 통괄하면서, 1970년대까지 문부성과 대립하던 일교

조가 권력관계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 이로써 교육의 자유화와 규제 완화를 강

조했던 일본의 교육 정책은 2000년대 이후 정부의 관리와 규제로 전환되었다(森

裕城, 2012: 58). 1980년대 이후 총리 직속의 ‘임시교육심의회(임교회)’는 정치 주도

의 고등교육 정책의 중심이 되었다(大学改革支援 ·学位授与機構, 2014). 이에 따라 정

부가 주도한 교육 개혁하에서 교육 방침은 여당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

었다.

한편 일본의 글로벌인재 육성은 일본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경제계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산-학 연대로 추진되었다(西村政子 ·趙彩尹, 2022: 23). 

그러나 관-산-학의 삼각 파트너십에 기초한 글로벌인재 정책에 참여하는 정책 

주체는 수평적 관계가 아니었다. 재계의 요구에 이은 국가 주도의 강력한 이념 

설정과 상명 하달식 정책 과정에서 실행자로서의 대학(교육)이 참여하였다. 문부 

행정으로 하달된 글로벌인재의 자질 기준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할 것을 요구

하는 국가 주도의 관리와 규제적인 지원제도하에서 대학은 자기평가와 자기검

열을 하면서 국가와 산업계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형 인재 양성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계의 요구가 글로벌인재 담론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

다(勝又美智雄, 2018: 395, 397).

이러한 단선적인 정책 경로는 일본의 글로벌인재 정책을 영어 실력과 같이 기

업이 요구하는 특정 능력을 특화한 표준화되고 획일화된 인재상으로 전환시키

고, 글로벌인재 정의를 제한적이고 경직된 기업 친화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가

이드라인으로 환원시켰다. 시장 중심 경제와 경쟁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국

가의 인적자원인 글로벌인재의 속성은 과거 국제인보다 더욱 정밀하고 구체적

인 자질을 탑재한 인간형으로 정의되었다. 이러한 구체성 속에서 글로벌인재는 

국내 기업이 선호하는 회사원으로 이미지화되었다. 카쓰마타(勝又美智雄, 2018)는 

“재계는 글로벌인재의 양성에 관심이 있기보다 와카모노(청년)들이 회사에 입사

하기 전에 업무에 필요한 영어 능력을 대학에서 갖추기를 바랄 뿐”이라고 주장

하였다(勝又美智雄, 2018: 396-397). 이처럼 글로벌인재 정책은 유연한 인재상이 아

니라 일본의 기업이 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부합하는 특정 유형의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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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에 편중되었다. 따라서 글로벌인재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영어 

능력을 기준으로 한 표준화된 일본의 인재상은 다양성의 측면에서 글로벌인재

의 의미를 제한하였다.

앞서 논의한 바대로 글로벌인재가 창의적, 주체적, 자발적인 기업가적 자아로

서 실용적 기능을 가진 존재임을 강조하지만, 일본의 현실적 맥락에서 자기 기

업가적 주체의 자질을 갖춘 인재상의 실현은 지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기업가적 주체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経済産業省, 2012, 2020).8 그리고 글로벌인재라는 이름하에 재계의 필

요를 충족하기 위한 실용적, 기능적인 피고용인으로서 기업 중심주의적 이념을 

내면화하는 고등교육 과정을 통과한 와카모노(청년)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글로벌인재 담론이 여전히 사라리만형 인재의 표상위에 있다는 것을 드

러낸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기업가적 자아는 여전히 

회사형 인재모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재형에게 요구되는 주체성, 창의성, 능동

성이라는 자질은 역설적으로 주체적이지도 창의적이지도 않으며, 구체적인 가

이드라인에 의해 ‘부과된’ 자격에 그치게 된다.

3. 지역화된 인재: 정책 목표의 굴절 

일반적으로 글로벌인재를 의미하는 글로벌 리더(global leader)나 글로벌 탤런

트(global talent)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글로벌한 시각, 타 문화에 대한 지식, 커뮤

니케이션 능력,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힘”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질을 강

조하는 일본의 글로벌인재 정의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글로벌인재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Olsen, 2013 발표문). 또한 일본의 글로벌인재 정의

가 “자기 주도성, 긍정성, 도전정신, 협력, 융통성, 책임감”이라는 속성을 내포하

고 있다는 점 역시 글로벌 리더나 글로벌 탤런트의 그것과도 유사하다. 그러나 

8 기업가적 주체를 강조하지만, 전통적으로 일본의 창업가의 비율이 낮은 편이다(経済産業省, 

2020).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가 2012년에 50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

르면, 창업기회에 대한 질문에 중국(74.9%), 미국(67.2%)이 1, 2위를 다투는 가운데, 일본의 기업가

의식은 10.6%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経済産業省,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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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의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본의 글로벌인재는 ‘지역화’ 혹

은 ‘일본화’된 인재라고 할 수 있다. 즉 글로벌인재가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인

재, 혹은 세계에서 활약하는 인재를 의미한다면, 일본의 글로벌인재는 정책화 

과정에서 일본에서 활약하는 ‘일본형 인재’를 의미하게 되었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글로벌인재 정책 과정이 재계, 정부, 학계로 이어지면서 

글로벌인재의 자질은 일본 재계가 요청하는 ‘사회인 기초력’처럼 기업에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되었다. 모리야(守屋貴司, 2020)는 현재 일본 사회에서 글로

벌인재가 “일본 기업에 취직하여 공헌할 수 있는 인재상”이라는 매우 좁은 의미

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守屋貴司, 2020: 17). 그에 따르면, 일

본의 글로벌인재는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여지는 타문화에 대한 적응력과 공공

성을 전제하는 글로벌 리더나 글로벌 탤런트의 의미와 다르다. 즉 글로벌 리더

나 글로벌 탤런트가 주로 공공성과 직무와 직접 연결되는 “능력과 행동” 특성

에 초점을 맞춘다면, 일본의 글로벌인재는 “소속 기업 조직”의 요구에 따라 크

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守屋貴司, 2016: 31). 이러한 의미에

서 일본에서 글로벌인재는 “일본의 민간기업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라는 의

미에 그치게 된다.

한편 국가 주도의 글로벌인재 정의는 지역사회의 단위에서 활동하는 인재로 

재맥락화되어 해석되고 있다. “지역의 국제화 정책”에서 지역 사회는 정책의 최

전선에서 일본 안에서의 국제교류를 통해 타문화에 대한 이해의 증진에 집중하

는 ‘내향적 국제화’의 주체로 간주되어 왔다. 1989년 일본 정부는 “지역의 국제

교류 추진 지침”을 통해 국제교류의 목적을 지역 정체성 확립, 지역 활성화, 지

역주민의 의식개혁, 그리고 상호 이해 심화로 제시한 바 있다(自治省, 1989). 이처

럼 국제화와 글로벌화 정책을 지역 사회와의 연관성 속에서 인식하고 있는 지

방정부는 글로벌인재를 “국제적 시야를 가지고 지역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국제적 인재”로 이해한다. 국제적 시야를 가진 글로벌인재의 종착지 혹은 목적

지가 일본 내의 지역 사회에 한정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글로벌인재의 

의미는 이미 내향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인재의 역할과 글로벌함의 

의미를 일본 국내와 지역 수준에서 활약하는 것으로 인식함에 따라 ‘국제사회에

서 활약하는 인재 양성’이라는 정책이 표방한 당초의 목표와 달리 글로벌인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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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에서 통용되는 인재상에 머무르게 되었다.

VI. 나가며

전 지구화 과정에서 ‘제3의 개국’ 담론은 국제화와 글로벌화 정책을 통하

여 새로운 국가모델을 제시하고 그에 적합한 일본인 상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1980년대의 국제화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제국가 일본’을 실현하기 위

해 달성되어야 할 목표였다(Kato, 1992: 311). 유사한 맥락에서 2010년대 이후 글

로벌화 정책은 국가적 비전으로서 전 지구적 기준에 부합하는 일본인을 육성하

고자 하는 ‘글로벌 일본’의 열망을 반영한다. 이와 같이 정부 주도로 전개된 국

제인과 글로벌인재 정책은 전 지구화 과정에서 노정한 사회적 긴장과 불안을 

낮추는 한편, 일본인임을 재구성하기 위한 글로벌 일본인론이다.

글로벌 일본인론의 관점에서 국제화 정책과 국제인 담론은 1970~1980년대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본

(인)의 역할을 강조하며 등장하였다. 일본(인)의 저력에 기반한 자신감 위에서 국

제적 마인드를 강조한 국제인 캠페인은 일본 사회 전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

켰다. 국제인 양성은 일본 정부가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을 관객

으로 하고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전개한 국가 기획이었다. 이는 기존의 폐쇄적

인 종족 정체성에 기반한 단일 사회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 포괄적이며 추

상적인 수준에서 ‘국제적인 일본인’상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비해 글로벌인재 육성정책은 일본 국내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신

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일본재흥을 위한 정치 ·경제적 담론 위

에서 나타났다. 글로벌인재 정책 담론은 글로벌화하는 국제 질서 안에서 일본

의 개국에 직면한 현재적 궁지와 위기를 인식하고, 버블 경기 이후 침체된 일본

의 재흥을 목표로 하여 새로운 일본(인)다움을 구성하고자 했다. 일본재흥을 목

표로 한 글로벌인재 담론은 일본의 주변성과 열등성과 같은 부정적인 일본인에 

근거하기보다, “1990년대의 좌절”에서 벗어나 ‘유실된’ 경제 대국으로서의 국가

적 정체성을 되찾기(재흥)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였다.



141
일본 재흥(再興)의 개국 담론과 글로벌 일본인론 | 박경민

영어 실력을 기본으로 하여 추상적 수준에서 일본적임을 소환하고 일본인으

로서의 정체성을 역설한다는 점, 그리고 다양성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

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인재 정책은 국제인 담론의 연속선 위에 있다. 그러나 

국제인 담론이 전 국가적 캠페인으로서 전 일본인의 국제화 마인드 탑재에 초점

을 맞추었다면, 글로벌인재 담론은 와카모노(청년)라는 특정 세대를 대상으로 하

는 정책으로서 현재 일본 사회에서 필요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가적, 기

능적, 효율적, 경쟁력 있는 신자유주의적 주체를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한편 일본의 글로벌인재 정책은 당초 일본인 와카모노(청년)를 주 대상으로 

하였지만, 외국인 글로벌인재 수용정책으로 확대해 왔다(経済団体連合会, 2011: 2; 

文部科学省, 2008; 総務省, 2017, 2019; 自治体国際化協会, 2021). 이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 

유학생과 같은 외국인 고도 인재뿐만 아니라 비전문, 저숙련 외국인 와카모노

(청년)를 글로벌인재로 범주화하며 수용하고 있다. 외국인 청년 노동자를 인재로 

범주화하며 글로벌인재의 한 축으로 수용하는 것이 곧 이 사회에서 외국인 노

동자 정책이 전반적으로 변화하였다거나, 일본인임과 외국인임을 가르는 종전

의 종족적 범주가 전면적으로 유연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외국인 

와카모노(청년)를 인재로서 포섭하려는 시도는 일본재흥의 과정에서 노동력 부

족을 메우기 위한 현실적 방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 노동인구의 수용 기준과 폭이 다소 유연화했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사회 내에서 최근 외국인 인재 범주의 확대와 수

용은 일본사회의 내적 글로벌화, 즉 인구 구성과 사회의 다양화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그리고 외국인 글로벌인재의 새로운 범주화는 지금

까지 일본의 맥락에서 정의되고 지역화한 글로벌인재 개념을 재고하게 할 것이

다. 전 지구화라는 역사적 국면에서 국가적 곤경의 극복과 부활이라는 수사로서

의 제3의 개국 담론을 기반으로 재등장한 일본인론이 일본 사회 내부의 진전된 

글로벌화와 다양성 논의 속에서 일본인의 정체성 구성과 관련하여 앞으로 어떻

게 전개될지 주목되는 지점이다.

투고일: 2022년 10월 3일 | 심사일: 2022년 10월 26일 | 게재확정일: 2022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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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post-bubble Japan’s efforts to redesign a state 

model and a national identity in the global era, by looking at the policies 

of ‘Internationalized Person’ (kokusai-jin) and ‘Global Talent’ (gurobaru-jinzai). 

The introduction of a market-oriented economic system to Japan and the 

high visibility of foreign-born population in the public life have led to 

social unrest and identity crisis in this society. It has accompanied with 

the current predicaments including a technological stagnation, an inward-

looking social orientation, and human resource shortages as well. All of 

these have required to give a new explanation for “what Japaneseness 

is.” The study considers the national projects of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as part of the oft-stated discourse of “Third Door-Opening 

of Japan” for decades that is a recurring political rhetoric at a moment of 

national crisis in this society, aiming for the restoration of Japan. I call the 

discourses of human resources in the contemporary Japan derived from the 

policies of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as a Global Nihonjinron 

that is a state-led explanation to redefine the urgent social crisis and 

Japanseness in the global era. With this, I critically review Internationalized 

Person campaign and Global Talent policy, by discussing a shift in the 

concept of the Japanese human resources as part of Global Nihonjinron: 

from sarariman who is a Japanese white-collar male regular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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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ed the Japanese Developmental State to an entrepreneurial-self 

under the rubric of neoliberalism. I also examine wakamono, Japanese 

youth, who has been named as not only the target subject of the Global 

Talent policy but also the main culprit in the current inward-looking mood 

of the society. This study argues that there has been some deflections in 

the policy process for the Global Talent all the way: the ever-present idea 

of the boundary of “Japaneseness” in the state-led projects has connoted 

the introverted tendency in it already. In addition, the absence of “down-

to-earth youth” and the prioritization for “business-friendly employees” in 

the policy process have restricted the positive potential of global talents in 

Japan.

Keywords | Third-opening of Japan, Internationalized Person (kokusaijin), 

Global Talent, Revival of Japan, Global Nihonjinron, National identity, 

Wakamono ( Japanese youth), Higher Education Reform


